
미국의 유명 비즈니스 월간

지인 패스트컴퍼니(Fast Com-

pany)가 발표한 ‘2018년 세계 

가장 혁신적인 기업’ 리스트에

서 중국 IT 기업 텐센트(腾讯)

가 4위에 올랐다. 1위는 애플, 2위는 넷플릭스, 3

위는 스퀘어(Square)가 차지했다. 중국은 아마

존(5위)을 제치고 4위에 오른 텐센트를 비롯해 

VIPKID, DJI가 각각 29위와 35위를 기록했다고 

중국망(中国网)은 22일 전했다.

VIPKID는 중국 교육과학기술 업체로 올해 처

음 순위에 올라 29위를 기록했다. VIPKID는 3만 

명이 넘는 북미 외국인 교사를 확보하고 있으며, 

온라인을 통해 20만 명의 영어 학습자에게 1:1 교

육 서비스를 제공한다. VIPKID는 교육 영역의 혁

신적인 과학기술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은 것으

로 풀이한다. DJI는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로 뛰어

난 기술을 인정받아 35위에 올랐다.

패스트컴퍼니는 “세계 최고 혁신기업 리스트’

는 전 세계 경제 분야에서 가장 활력을 지닐 뿐 

아니라 전세계 비즈니스의 미래발전 추이를 예시

하는 기업을 선정했다”고 설명했다. 혁신적인 비

즈니스 이념, 성장속도 등 다양한 척도를 반영해 

전 세계 36개 산업의 350여 기업체 중에서 ‘혁신

기업 50위’를 선정했다. 

지난해 1위 아마존은 5위로 내려왔다. 6위~10

위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(Pata-

gonia), 미국의 최대 연쇄 약국 CVS Health, ‘워싱

턴 포스트’, 스웨덴의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제공

업체인 Spotify 및 NBA가 각각 차지했다.

한편 ‘중국 가장 혁신적인 기업 10위’ 리스트에

는 텐센트, VIPKID, DJI가 1~3위를 기록했다. 진

르토오티아오(今日头条), 알리바바, 디디(滴滴) 등

의 기업이 리스트에 올랐다. 텐센트는 ‘콘텐츠의 

왕’으로 불리며 1위에 올랐다. 세계 순위에서는 

지난해 12위에서 올해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.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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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2월 24일 토요일4  기업뉴스

중국국가발개위는 최근 2018년판 ‘역외

투자민감산업목록’을 발표하고, 오는 3월 

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 이 목

록은 4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중신사(中新

社)는 전했다. 1~3부분은 무기장비의 연

구생산 유지보수, 역외 수자원개발 이용 

및 뉴스 미디어 부분이다.  

주목을 끄는 것은 4부분으로 기업의 해

외투자를 제한하는 산업 리스트를 밝혔

다. 여기에는 부동산, 호텔, 영화, 엔터테인

먼트, 스포츠클럽 및 해외 구체적인 산업

프로젝트(实业项目) 없이 설립된 해외 주

식투자펀드 혹은 투자 플랫폼을 포함한다. 

중국 당국은 번번이 기업의 ‘해외진출’

에 대한 규범화를 강조하고 있다. 지난해 

말 중국 정부는 ‘민영기업 해외투자 경영 

행위 규범’ 요구를 발표하며, 민영기업의 

해외투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

고, 자발적인 비안(备案) 혹은 승인 신청

을 하도록 했다. 민영기업은 허위 해외투

자로 외국환을 취득하거나 자산이전 및 

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한다. 

규정은 또한 민영기업이 해외 지사의 자

금조달, 주식 및 기타 권익의 양도, 재투

자 및 담보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

을 요구한다.

이외 중국 당국은 ‘기업 해외투자 관리

방법’을 발표하고, 악의적인 분석, 부당경

쟁, 국가 권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, 불

법 자금조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

을 강화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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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·스포츠 투자도 규범화 · 내달 1일부터 시행 

고의 성능저하, 배터리 논란, 액정연소 논란 이어 아이폰X 생산 중단설 

中 정부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 제한

애플 이용자들 뿔났다

  텐센트, 세계 혁신기업
   12위→4위‘껑충’

  1위는‘애플’

최근 2개월간 애플은 고의 성능 저하, 

배터리 논란, 액정 연소, 수신신호 저하 등 

논란에 휩싸이며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

다. 게다가 애플의 기대주인 iPhoneX 마

저 ‘전화를 받을 수 없다’, ‘하반기에 생산

이 중단될 것’ 등등 부정적인 소식들로 그

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.

2월 5일부터 애플은 수신신호가 잡히

지 않는 문제가 있는 아이폰7을 회수해 수

리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리콜에 들어

갔다. 실망한 애플 팬들은 안드로이드로 

갈아타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. 

고의 성능 저하 논란 이후 애플차이나

가 사과와 함께 아이폰6 이후 기종의 배터

리 가격을 608위안에서 218위안으로 내

린다고 발표했음에도 사용자들의 반응은 

썩 좋지만은 않다. 상하이소비자보호위원

회 통계에 의하면, 애플 관련 신고가 2015

년에는 964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

402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615건

으로 높게 나타났다. 신고내용은 주로 배

터리 품질, 휴대폰 자동 꺼짐, 계정 도난, 

애프터서비스 등이었다.

이같이 구설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4

분기 애플 휴대폰 판매량은 1% 이상 감

소했다. 4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기대치인 

8020만대를 하회한 7731만 6000대에 그

쳤고 전년 동기대비 1.2% 감소했다. 하지

만 같은 시기,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

아이폰의 매출과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

기록했다. 이는 비싼 가격대로 출시된 아

이폰X 덕이었다. 

하지만 이 마저도 아이폰X가 곧 생산중

단을 맞게 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무성하

다. 휴대폰업계 궈밍치(郭明祺）애널리스

트는 “아이폰X의 중국판매가 기대 이하

이며 올 가을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도 

있다”고 내다봤다. 해외언론에 따르면, 애

플의 야심작 아이폰X는 2월 8일이후 800

여명의 사용자들로부터 ‘전화를 받을 수 

없다’는 신고를 받았다. 전화가 걸려올 때 

받을 수도, 끊을 수 없으며 버튼이 먹히지 

않는다는 것이다. 

한편, 애플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샤오

미, 화웨이 등 중국산 브랜드에 밀리며 

8.3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 리서치기

관인 IDC에 의하면, 애플의 출하량은 화

웨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10만대로 

동기대비 8.3% 하락했고 시장점유율도 

9.3%에 그쳐 화웨이에 크게 뒤졌다. 

올해 중국산 휴대폰업체들이 해외진출

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

‘창조력 부족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애

플이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지 세간의 

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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